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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5786 년, 11 월 11 일 (2026 년 1 월 29 일) 

토라 몫: Beshalach (보내시다) 

주제: 심판전의 침묵 

 

성경에서 구원은 종종 권력이 압제에 승리하거나 무죄가 유죄에 승리하는 것으로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랍비 전통을 더 면밀히 읽어보면 더 불안하고 더 정확한 신학이 드러납니다: 구원은 종종 의로운 자들이 

말하거나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거부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출애굽기 

14:13, 욥기 2 장, 그리고 셰모트 라바 21:7 의 수렴점에서 결정적으로 구체화되며, 여기서 침묵은 고발을 

무력화하고 신의 개입을 허용하는 결정적 행위로 나타난다. 

 

출애굽기 14:13 에서 모세는 출애굽의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에굽 군대가 다가오고 

바다가 앞을 가로막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명령을 받습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랍비 해석은 이 명령이 단순한 신체적 정지가 아니라 언어적 자제임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은 공포에 질려 

부르짖거나 스스로를 변호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랍비적 상상 속에서 이 순간은 군사적이라기보다는 

법정적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심판 앞에 피고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말하는 것은 무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고소를 활성화할 뿐입니다. 따라서 침묵은 수동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공의에 대한 전략적 

복종입니다. 

 

이와 동일한 논리가 욥기 2 장을 지배합니다. 여기서 사탄은 천상 법정에서 명백히 검사(검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내기는 단순히 욥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부패한 말—고통을 

여호와께 대한 고발로 바꾸는 말—을 유발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욥 이야기의 긴장은 입에 집중됩니다. 욥의 아내는 그에게 파괴적인 말을 하라고 촉구합니다: “엘로힘을 

저주하고 죽으라.” 욥의 거부가 결정적입니다. 본문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더라”고 

결론짓습니다. 사탄을 패배시킨 의로움은 철학적 설명이나 언어적 변호가 아니라 말의 억제입니다. 욥의 

입술이 지켜지는 한, 고발자의 주장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셰모트 라바 21:7 은 출애굽기가 암시적으로 남긴 것을 명시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미드라쉬는 사탄이 

바다에서 이스라엘을 고발하기 위해 일어나 에굽의 우상 숭배를 인용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은 

무죄한 자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구원은 그들이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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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바다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침묵당하고—검찰적 견인력을 박탈당한 

후에야—구원이 진행됩니다. 이 미드라쉬는 기적을 법적 결과로 재구성합니다: 침묵이 고소를 

무효화함으로써 신의 자비가 행동하도록 강제합니다. 

 

이 세 본문 전체를 통해 하나의 구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탄의 힘은 강제적이지 않고 법정적입니다. 

그것은 고발을 통해 작동하며, 고발에는 말—고발자나, 결정적으로 피고인의 말—이 필요했습니다. 심판의 

순간에 피고가 말하면 진실조차 위험해집니다. 반대로 침묵은 하-딘(הדין; 심판)을 유예하고 라-하-밈(רחמים; 

자비)을 위한 공간을 엽니다. 

 

바다 앞의 이스라엘, 재 위의 욥, 그리고 셰모트 라바의 우주적 법정은 모두 같은 규칙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설명, 회개, 항의로 시작되지 않고, 고발을 강화할 말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출애굽기 14:13 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어떻게 생존하는지 가르칩니다. 욥기 2 장은 의로운 

개인이 어떻게 고소를 견디는지 보여줍니다. 셰모트 라바 21:7 은 왜 구원이 가능해지는지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함께 랍비적 통찰을 급진적으로 표현합니다: 고발의 순간에 침묵하는 것은 항복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것은 고발자를 무력화하고 구원이 펼쳐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오늘의 가르침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가치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배웠기 때문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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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notes 

1. Exodus 12:43. 

2. See Ibn Ezra on Exodus 12:43; cf. Deut 14:21 on nokhri usage. 
3. Exodus 12:44–49. 

4. Genesis 17:9–14; Ramban on Gen 17; cf. Exod 6:6–7. 

5. Mishnah Pesachim 8; Babylonian Talmud Pesachim 83b–84a. 
6. Numbers 9:6–13. 

7. Ezekiel 44:7–9. 

8. Isaiah 56:6–7. 
9. Zohar II, 36b; II, 170a (Pesach and redemption motifs). 

10. Tanya, Likutei Amarim, chs. 4, 41 (kabbalat ol and embodied avodah). 


